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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서지지할정당  국민의당 43%더민주 28%

설은우리나라를포함해아시아국가모두의명절이다 4일오전광주시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열린 2016 설맞이더불어한마당에참석

한다문화여성들이형형색색의전통의상을입고손가락으로하트모양을그리며새해인사를하고있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4월총선을앞두고광주전남지역에서

국민의당은 40%대의 견고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20% 후반대의 지지율에서 벗

어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광주일보가설연휴를앞두고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 지난 23

일이틀동안광주전남지역유권자1014

명을 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결과 총

선에서지지할정당으로 429%가국민의

당을꼽았다

반면 더민주의 지지율은 28%에 그

쳐 국민의당에 비해무려 149%포인트

나뒤처진것으로집계됐다 새누리당은

9% 정의당은 28%의지지율을보였다

광주에서의 국민의당 지지율은 41

4% 더민주지지율은 297%로 117%포

인트의격차를보였다 전남에서는국민

의당이 44% 더민주가 268%로 무려

172%포인트차이가났다

이는국민의당창당이전인지난해 12

월 2930일 광주일보가리얼미터에의

뢰 광주전남지역 유권자 1060명을 대

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결과(안철수신

당419% 더민주 294%)에비해격차가

더벌어진것이다

이승만 국부 발언 등 각종 악재로 인

한 전국적 지지율 하락세에도 광주전

남지역에서 국민의당이 견고한 지지율

을 보이고 있는 것은 더민주에 대한 민

심 이반의 폭이 그만큼 넓고 크다는 것

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호남 신당 세력과의 합당과 창당 등에

따른컨벤션효과도영향을발휘한것으

로풀이된다

더민주는 문재인 대표의 사퇴와 외부

인사영입등으로분위기반전에나섰으

나김종인비대위원장의국보위참여논

란 등이 겹치면서 돌아선 지역 민심을

잡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관측

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호남 민심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489%가 국민의당을 선택한 반

면 더민주는 261%에그쳤다

국민의당과호남신당세력과의통합

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2%가 잘했다

는 평가를 내렸고 더민주의 제1야당 역

할에 대해선 539%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안철

수국민의당공동대표가 333%로 1위를

차지했고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21

5% 박원순 서울시장이 178% 김무성

새누리당대표가 79%로집계됐다

4월 총선에서의 야권연대에 대해 52

8%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필요없다

는응답도 305%나됐다

이와함께 광주전남지역현역국회의

원에대한물갈이여론도거셌다 전체응

답자의515%가현역국회의원이아닌다

른후보에투표하겠다는의사를보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8일)을 맞아 대

이동이 시작됐다 올 설 연휴기간(610

일) 전국에서 민족 대이동에 참여하는 인

원은총 3645만명으로추산된다

설연휴가닷새로긴편이어서고속도로

혼잡은예년보다덜할것으로분석되지만

도로망이집중된수도권충청권의고속도

로는일정부분혼잡이불가피할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연휴기간 중 귀성은 설 하

루 전인 7일 오전 귀경은 설날인 8일 오후

고속도로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분석했

다 귀성길평균소요시간은승용차기준으

로 서울→광주 4시간20분 서서울→목포 4

시간50분 귀경길의경우광주→서울5시간

40분 목포→서서울7시간으로예상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행복한설연휴보내세요

810일자신문쉽니다

413 총선호남민심대해부 17면

우치동물원기린시집간다 10면

설연휴100배즐기기 1119면

KIA 92년원숭이들시즌포부24면

설특집 28면 발행

호남민심대변하는정당국민의당 49%더민주의 2배

현역의원에투표않겠다 515%53%가야권연대필요

다문화가족설인사

호남민심대해부

선택 413

광주일보리얼미터

광주전남 1014명 여론조사

총선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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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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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단위%

설연휴민족대이동시작  귀성길서울광주 4시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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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여권이 추진

해온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

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의결했다

지난해 7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

여일만이다

특별법은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

다 정부는그동안원샷법을통해과잉공

급으로 어려움을겪는기업의자발적 선

제적사업재편효과를거둘수있다며조

속한 법 통과를 요구해왔다 특별법은 기

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

르는절차와규제등을간소화함으로써원

활한사업재편을돕는게골자다

한편 새누리당은오는 1718일 2월임

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담은공직선거법개정안을처리

하자는 정의화국회의장과더불어민주당

의제안을거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원샷법 국회 본회의통과
새누리 선거구획정안 1718일 처리 제안거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